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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ᆞ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

들(673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신체성숙 수준, 주관적 연령 및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

착과 청소년-어머니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어머니 갈등척

도, 신체성숙척도, 주관적 연령척도, 애착척도가 사용되었고 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되었

다. 연구결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

을 경험하였으며, 신체성숙 수준과 주관적 연령은 오로지 남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로서 낮은 수준의

신체성숙과 주관적 연령을 지니고 있는 남학생들이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다. 또한 어

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 낮은 애착의 소유자들보다 어머니와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였고, 연구된 모든 변인들 중에서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었으며 그 다음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었다. 흥미롭게도 남녀 청소년

들이 어머니에게 동등하게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을 때에도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어

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여 차이를 보였다.

주요어 : 청소년-어머니 갈등, 신체성숙, 주관적 연령, 애착

어느1)시대 어느 사회의 청소년이든 잡다한

일상적인 일이나 가족관계 문제, 학교문제,

의복문제, 머리모양 문제와 같은 비교적 사소

한 문제로 부모와 갈등하고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확인하려고 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

서 일부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부모 권위에 대한 반항과 학업실패,

물질사용, 가출, 자살 충동 혹은 우울증을 보

이기도 한다(Conger, Conger, & Scaramella,

1997; Mason, Cauce, Gonzales, & Hir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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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Shagel & Barber, 1993). 따라서 전세계

의 모든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가 있는 시기

를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로 인식한다.

특히 어머니들은 아버지들보다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더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이주옥,

1993; Laursen & Collins, 1994; Collins &

Russell, 1991), 자녀의 청년기 동안 더 큰 심

리적 불만족감과 불행감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에 따라 이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

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

하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양자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부모의 양육행

동이나 부모역할 행동(황영은, 도현심, 2004;

Ruter & Conger, 1995),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방식(김수연, 정문자, 1997; 노성향,

1994; Montemayor, 1982) 및 청소년들의 성격

특성(Barber, 1994) 등은 양자간의 갈등에 영

향을 주는 변인으로 일관성있게 확인되고 있

다. 즉 유연하지 못하고 비판적이며 강압적인

부모와 청소년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의

과잉기대를 포함하는 부정적, 강압적 부모역

할이 양자간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

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지적 의사소통이나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 방어

적 의사소통을 하는 가정에서 청소년-어머니

간에 갈등이 많으며 청소년이 낮은 자아통제

력과 낮은 탄력성을 지니고 있거나 높은 공

격성을 지니고 있을 때 그리고 아동기에 이

미 문제행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때 어머

니와 더 큰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장휘

숙, 2004a,b).

그러나 청소년의 성별이나 연령과 관련된

연구나 신체적 성숙상태를 연구한 결과들은

다소 불일치하거나 불충분한 결과들을 보고

하고 있다. 그 예로서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녀의 성별에 관심

을 갖는 연구들 중에는 모자관계가 모녀관계

보다 더 갈등적이라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는

가 하면(이주옥, 1993; Smetana, Yau & Hanson,

1991) 모녀관계가 모자관계보다 더 갈등적이라

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Montemayor, 1982).

또한 모자간이나 모녀간의 갈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는 연구(김수연, 정문자,

1997)도 있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와 어머니

와 딸의 관계 중 어느 관계가 더 갈등적인지

분명하지 않다. 청소년의 성별과 함께 연령

또한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독립의 양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장휘숙, 2004b; Fuligni,

1998) 부모에 대한 의존이 높을 때는 갈등이

적고 부모에 대한 독립이 증가하면 갈등도

증가한다. 그에 따라 Silverberg와 Steinberg

(1990)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증가하는 청년

초기와 청년중기(중ᆞ고등학교 시기) 동안 큰

갈등이 나타나고 이후 부모와의 갈등은 감소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청년초기와 중기 중 어느

시기에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 상태와 청소년-

어머니 갈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정경아

(1993), Galambos와 Tilton-Weaver(2000), Freedman-

Doan, Arbreton, Harold 및 Eccles(1993), 그리

고 Steinberg(1988)는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록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이 증가한다

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수연과 정문자(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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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Savin-Williams와 Small(1986)은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 수준과 부모와의 갈등간에는 유

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여 차이를 보였

다. 이외에도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만 조숙

할 때 부모의 제한과 통제가 증가하므로 부모

와의 갈등이 커진다는 연구(Montepare, Rierdan,

Koff & Stubbs, 1989)도 있고 만숙한 남자 청

소년과 조숙한 여자 청소년들이 부모와 갈등

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Hill, Holmbeck,

Marlow, Green & Lynch, 1985)도 있는가 하면

만숙한 남자 청소년만이 부모와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Steinberg, 1987)도 있어 확인

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인들외에도 청소년-어머니 갈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주관적 연

령(subjective age)을 가정할 수 있다. 주관적

연령이란 청소년들이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성숙하다거나 어리다고 지각하는 그

들의 주관적 느낌으로(Galambos, Kolaric, Sears,

& Maggs, 1999)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더 어

른스럽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높은 주관적

연령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실

제 나이보다 자신을 더 어리게 지각하는 청

소년들은 낮은 주관적 연령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흥미롭게도 성인이나 노인

들 중에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지각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것

이 밝혀지면서(윤유경, 2000; Hubley & Hultsch,

1994), 지금까지 주관적 연령은 성인이나 노

인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Galambos 등(1999)과 그들의 후속된

연구들(Galambos & Tilton-Weaver, 2000)은 높

은 주관적 연령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행동(물질사용, 이성친구, 폭력행동 등)에

더 많이 가담하고 심리사회적 성숙 수준도

낮다고 보고함으써 주관적 연령은 청년기를 이

해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주관

적 연령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청소년-어머

니 갈등과도 관련되어 있어 문제행동을 저지

르는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

험한다는 것이다(Conger, Conger, & Scaramella,

1997; Mason, Cauce, Gonzales, & Hiraga, 1996;

Shagel & Barber, 1993). 다시 말하면 청소년-

어머니 갈등은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있고 문

제행동은 주관적 연령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주관적 연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된 또 다른 변인

으로 애착을 가정할 수 있다. 장휘숙(2002)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높은 애

착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

준의 분리-개별화를 이루고 높은 수준의 애착

과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를 이룬 대학생들

이 가장 적응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들의 어머니와의 갈등에

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

율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부모와 갈등하므로

부모에 대한 높은 애착은 적절하게 낮은 정

도의 갈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는 반대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은 청소년

들은 부모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부모

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거나 갈등해결의 대안

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청소년-

어머니 갈등과 애착간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중ᆞ고등학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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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불일치한

결과를 보이는 청소년의 성별과 신체적 성숙

의 영향을 검토하고 청년초기인 중학교 시기

와 중기인 고등학교 시기 중 어느 시기에 청

소년-어머니간의 갈등이 더 심각한지 그리고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 연

구에서 제안된 주관적 연령과 어머니, 아버

지, 친구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어머니 갈등

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규명하려고

한다. 청소년과 어머니의 갈등은 청소년과 아

버지의 관계나 친구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버지나 친구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도 함께 고찰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별과 연령에 따라 청소년-어머

니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신체성숙 수준에 따라 청소년-어

머니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주관적 연령에 따라 청소년-어머

니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

착에 따라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자

D시에 있는 2개의 남자 중학교와 2개의 여

자 중학교 2학년 14개 학급과 2개의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와 2개의 인문계 여자 고등학

교의 2학년 12개 학급이 표집되었다. 불성실

한 응답을 하거나 응답을 누락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전체 673명이었다.

이 중 남자 중학생은 167명, 여자 중학생 187

명, 남자 고등학생 152명, 여자 고등학생 167

명이었다. 이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남자 중학

생 13.28세(SD=.451), 여자 중학생 13.15세(SD

=1.052), 남자 고등학생 16.40세(SD=.492) 그

리고 여자 고등학생 16.35세(SD=.479)였다. 질

문지는 2004년 4월 초에 수업시간을 이용하

여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었고 실시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척도

1. 청소년-어머니 갈등 척도

청소년-어머니간의 갈등척도는 Printz, Foster,

Kent 및 O'Leary(1979)의 문제항목 조사지

(Issues Checklist: IC)와 그것을 기초로 제작된

김수연과 정문자(1997) 및 정경아(1993)의 연

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Printz 등의 조사

지는 물론 김수연과 정문자 및 정경아의 연

구에서 사용된 척도 모두 오래전에 제작된

척도들이어서 최근의 중ᆞ고등학교 청소년들

의 상황과 맞지 않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

어, 그 중 최근 상황에 적합한 일부의 문항만

을 사용하고 새로운 문항들을 첨가함으로써

전체 21개 문항이 제작되었다.

질문은 지난 한달 동안 어머니와 나눈 대

화를 생각하면서 응답하도록 하였고 응답은

‘아주 조용함’에서 ‘아주 거침’까지 5점 척도

상에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척도에서 높

은 점수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거칠었다는 것

을 의미하는 동시에 어머니와 갈등이 많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Cronbach a로 계산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70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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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성숙 척도

신체성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Petersen,

Crockett, Richards 및 Boxer(1988)가 제작한 사

춘기 발달척도(Pubertal Development Scale: PDS)

가 사용되었다. 남자 청소년용과 여자 청소년

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척도는 각각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문항은 남

녀 공통으로 남녀 청소년의 체모와 피부변화

를 평가한다.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나머지 2

개의 문항은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목소리 변

화와 수염의 발달여부를 그리고 여자 청소년

들에게는 가슴발육과 초경경험 여부를 평가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타입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여자 청소년의 초경 여부만은 ‘예’나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예’로 응답하

면 4점, ‘아니오’로 응답하면 1점으로 계산하

도록 하였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신체

성숙 수준이 높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Cronbach a로 계산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남자 청소년용 질문지는 .8072였고 여

자 청소년용 질문지는 .7082였다.

3. 주관적 연령 척도

청소년들이 동일 연령의 동년배들과 비교

하여 얼마나 나이가 많다고 지각하는지를 평

가하기 위하여 Montepare, Rierdan, Koff 및

Stubbs(1989)가 제작한 척도와 Galambos와

Tilton-Weaver(2000)의 척도 및 윤유경(2000)

이 사용한 척도를 기초로 한국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9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문항은

“나와 같은 나이의 또래들과 비교해볼 때 나

는 느낀다”, “나는 옷을 고를 때, 주로

좋아한다” 등을 포함하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질문에 적합한 내용으로 이루어

지되 5점 리커트 타입으로 구성되었다. 주관

적 연령 점수는 9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전체 점수로 계산되며 높은 점수는 동일 연

령의 동년배들보다 자신을 더 나이 많다고

지각하는, 소위 주관적 연령이 높은 사람이라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로 계산된 내적 일관성 계수는 .7035였다.

4. 애착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부모와 동년배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가 사용되었다. 원

래의 IPPA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

고 28개의 부모 문항과 25개의 동년배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

와 아버지 및 친구를 분리하여 각각 25문항

씩 동일한 내용을 질문한 Paterson, Field 및

Pryor(1994)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로 계산된 어머니, 아버

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각각 .9187, .9245 그리고 .9098이었다.

결  과

1. 성별 및 연령과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관계

청소년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성별과 연

령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과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성별과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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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학년 N 평균(SD)

남

중 168 1.29(.586)

고 152 1.22(.601)

전체 320 1.26(.593)

여

중 186 1.20(.545)

고 167 1.05(.513)

전체 353 1.13(.535)

전체

중 354 1.24(.566)

고 319 1.13(.562)

전체 673 1.19(.567)

표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 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2.835 1 2.835 9.007**

학년 2.068 1 2.068 6.569*

성별 * 학년 0.350 1 0.350 1.113

오차 210.600 669 0.315

전체 215.839 672

*p<.05, **p<.01, ***p<.001 이하 동일함

표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

의 차이

성별 학년 신체성숙 수준 주관적 연령

남 중 고 1.19(.551) 1.17(.565)

저 1.38(.607) 1.36(.591)

전체 1.29(.586) 1.29(.586)

고 고 1.18(.646) 1.18(.664)

저 1.26(.561) 1.25(.555)

전체 1.22(.601) 1.22(.601)

전체 고 1.19(.595) 1.17(.612)

저 1.32(.586) 1.31(.575)

전체 1.26(.593) 1.26(.593)

여 중 고 1.18(.516) 1.19(.559)

저 1.22(.562) 1.21(.534)

전체 1.20(.545) 1.20(.545)

고 고 1.18(.531) 1.10(.569)

저 1.02(.506) 1.01(.477)

전체 1.05(.513) 1.05(.513)

전체 고 1.18(.518) 1.16(.563)

저 1.11(.541) 1.11(.513)

전체 1.13(.535) 1.13(.535)

전체 중 고 1.19(.535) 1.19(.560)

저 1.28(.585) 1.29(.568)

전체 1.24(.566) 1.24(.566)

고 고 1.18(.612) 1.14(.617)

저 1.11(.539) 1.12(.527)

전체 1.13(.562) 1.13(.562)

전체 고 1.18(.566) 1.17(.585)

저 1.19(.568) 1.21(.553)

전체 1.19(.567) 1.19(.567)

표 3. 성별, 학년, 신체성숙 수준 및 주관적 연령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제시하고 표 2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

과를 보여준다.

표 2에 의하면,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성별

(F(1,669)=9.007, p<.01)과 학년(F(1,669)=6.569, p<.05)

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성별과 학년의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에 기초하

여 해석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그리

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성숙 수준과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관계

청소년의 신체성숙 수준에 따라 청소년-어

머니 갈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신

체성숙 수준은 성별이나 학년과 상호작용하

여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신체성숙 점수의 50%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성별(남, 녀)

x 학년(중, 고) x 신체성숙 수준(고, 저)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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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1.496 1 1.496 4.779*

학년 0.945 1 0.945 3.019

신체성숙 수준 0.180 1 0.180 0.575

성별 * 학년 0.03735 1 0.03735 0.119

성별 * 신체성숙 수준 1.339 1 1.339 4.278*

학년 * 신체성숙 수준 0.805 1 0.805 2.570

성별 * 학년 * 신체성숙 수준 0.06285 1 0.06285 0.201

오차 208.187 665 0.313

전체 215.839 672

표 4. 성별, 학년, 신체성숙 수준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의 차이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고 저

(신체성숙 연령)

(갈등점수)

남학생

여학생

그림 1. 성별과 신체성숙 수준의 상호작용

립변인으로 하여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성별, 학년, 신체성숙 수준에 따른 청

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

하고 표 4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3에는 성별과 학년 및 주관적 연령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도 함

께 제시되어 있다.

변량분석 결과, 성별과 신체성숙 수준의 상

호작용 효과(F(1,665)=4.278, p<.05)가 유의하여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후분석으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성숙 수준이 낮은 남학생들이 높은

남학생들보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하였고(F(1,318)=4.209, p<.05), 신체

성숙 수준이 낮은 남학생들은 신체성숙 수준

이 낮은 여학생들보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F(1,426)=14.403, p<.001)

나타났으나 신체성숙 수준이 낮은 여학생과

높은 여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성숙 수준은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만 어머니와의 갈등과 관

련된 변인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3. 주관적 연령과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관계

주관적 연령에 따라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성숙

수준과 동일하게 주관적 연령 점수의 50%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고 성별(남, 녀) x 학년(중, 고) x 주관적 연령

(고, 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3원 변량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성별, 학년, 주관적 연

령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결과이고 표 5는 그것을 변량

분석한 결과이다.

주관적 연령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

나 성별과 주관적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고(F(1,665)=3.893, p<.05), 그림 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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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1.976 1 1.976 6.299*

학년 1.575 1 1.575 5.023*

주관적 연령 0.387 1 0.387 1.234

성별 * 학년 0.333 1 0.333 1.061

성별 * 주관적 연령 1.190 1 1.190 3.893*

학년 * 주관적 연령 0.484 1 0.484 1.545

성별 * 학년 * 주관적 연령 0.00004254 1 0.00004254 0.000

오차 208.571 665 0.314

전체 215.839 672

표 5. 성별, 학년, 주관적 연령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의 차이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고 저
(주관적 연령)

(갈등점수)

남학생

여학생

그림 2. 성별과 주관적 연령의 상호작용

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후분석으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연령이 낮은 남학생들이 주관적

연령이 높은 남학생들(F(1,318)=4.219, p<.05)보

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유의하게 더 많이 경

험하였고, 주관적 연령이 낮은 남학생들은 주

관적 연령이 높은 여학생(F(1,341)=6.186, p<.05)

은 물론 낮은 여학생들(F(1,390)=13.937, p<.001)

보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성숙 수준에서와 동일

하게 주관적 연령이 낮은 여학생이나 높은

여학생간에는 어머니와의 갈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주관적 연령은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만 어머니와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변

인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신체성숙 수준에서는 성별(F(1,665)

=4.779, p<.05)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주관

적 연령에서는 성별(F(1,665)=6.299, p<.05)과 학

년(F(1,665)=5.023, p<.05)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

험한다는 연구문제 1의 결과를 확인시켜 주

었다.

4.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과 청

소년-어머니 갈등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과 청소

년-어머니 갈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3

인의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점수의 50%를 기

준으로 애착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

로 구분하고 청소년-어머니 갈등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

착도 성별이나 연령과 상호작용하여 청소년-

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애

착인물에 대해 성별(남, 녀) x 학년(중, 고) x

애착(고, 저)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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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학년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

남 중 고 1.11(.599) 1.11(.610) 1.20(.604)

저 1.45(.526) 1.45(.514) 1.38(.558)

전체 1.29(.586) 1.29(.586) 1.29(.586)

고 고 1.04(.498) 1.06(.482) 1.16(.672)

저 1.39(.641) 1.38(.660) 1.28(.521)

전체 1.22(.601) 1.22(.601) 1.22(.601)

전체 고 1.08(.553) 1.09(.552) 1.18(.635)

저 1.43(.582) 1.42(.587) 1.33(.541)

전체 1.26(.593) 1.26(.593) 1.26(.593)

여 중 고 0.95(.418) 0.99(.483) 1.16(.550)

저 1.43(.550) 1.39(.532) 1.24(.541)

전체 1.20(.545) 1.20(.545) 1.20(.545)

고 고 0.75(.406) 0.89(.451) 0.94(.496)

저 1.32(.446) 1.20(.523) 1.16(.508)

전체 1.05(.513) 1.05(.513) 1.05(.513)

전체 고 0.86(.423) 0.94(.469) 1.05(.536)

저 1.38(.506) 1.30(.535) 1.20(.526)

전체 1.13(.535) 1.13(.535) 1.13(.535)

전체 중 고 1.03(.518) 1.05(.550) 1.18(.575)

저 1.44(.537) 1.42(.524) 1.31(.552)

전체 1.24(.566) 1.24(.566) 1.24(.566)

고 고 0.89(.473) 0.97(.472) 1.04(.595)

저 1.36(.547) 1.29(.598) 1.22(.517)

전체 1.13(.562) 1.13(.562) 1.13(.562)

전체 고 0.96(.501) 1.01(.515) 1.11(.588)

저 1.40(.543) 1.36(.562) 1.26(.536)

전체 1.19(.567) 1.19(.567) 1.19(.567)

표 6. 성별, 학년,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표 6은 성별과 연령 및 3인의 애착인물에 따

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며 표 7은 성별, 학년,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의 차이

를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7에 의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주효

과(F(1,665)=118.944, p<.001)와 성별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고

(F(1,665)=4.830, p<.05),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후분석으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은 남학생들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은 남학생들(F(1,318)

=29.824, p<.001)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

은 여학생들(F(1,338)=27.323, p<.001)보다 어머

니와의 갈등을 유의하게 더 적게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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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3.113 1 3.113 11.700***

학년 1.997 1 1.997 7.506**

어머니에 대한 애착 31.647 1 31.647 118.944***

성별 * 학년 0.314 1 0.314 1.179

성별 * 어머니에 대한 애착 1.285 1 1.285 4.830*

학년 * 어머니에 대한 애착 0.114 1 0.114 0.428

성별 * 학년 * 어머니에 대한 애착 0.06765 1 0.06765 0.254

오차 176.934 665 .266

전체 215.839 672

표 7. 성별, 학년,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의 차이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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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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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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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60

고 저
(애착)

(갈등점수)

남학생

여학생

그림 3. 성별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상호작용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은 여학생들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은

남학생(F(1,331)=104.484, p<.001)과 여학생(F(1,351)

=109.723, p<.001)은 물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이 높은 남학생들(F(1,323)=16.657, p<.001)보다

도 어머니와의 갈등을 유의하게 더 적게 경

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남녀 청소년들

모두가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을 때에도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

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성별(F(1,665)=11.700, p<.001)과 학

년(F(1,665)=7.506, p<.01)의 유의한 주효과는 남

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표 8은 성별과 학년 및 아버지에 대한 애

착의 3원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성별

(F(1,665)=10.312, p<.001)과 학년(F(1,665)=6.487,

p<.05)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F(1,665)=69.513,

p<.001)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남학생들이 여

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그리

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낮은 청소년들이

높은 청소년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이 갈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는

어느 것도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에 대한 애착에서도 표 9에 제시된 바

와같이 성별(F(1,665)=9.052, p<.001), 학년(F(1,665)

=6.684, p<.001) 및 친구에 대한 애착(F(1,665)

=12.259, p<.001)의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상호

작용 효과는 어느 것도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

생들보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어머니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검증한 모든 변인들과 청소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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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2.950 1 2.950 10.312***

학년 1.856 1 1.856 6.487*

아버지에 대한 애착 19.886 1 19.886 69.513***

성별 * 학년 0.264 1 0.264 0.923

성별 * 아버지에 대한 애착 0.02469 1 0.02469 0.086

학년 * 아버지에 대한 애착 0.08837 1 0.08837 0.309

성별 * 학년 * 아버지에 대한 애착 0.04050 1 0.04050 0.142

오차 190.243 665 .286

전체 215.839 672

표 8. 성별, 학년,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의 차이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2.808 1 2.808 9.052**

학년 2.074 1 2.074 6.684**

친구에 대한 애착 3.803 1 3.803 12.259***

성별 * 학년 0.345 1 0.345 1.112

성별 * 친구에 대한 애착 0.0003733 1 0.0003733 0.001

학년 * 친구에 대한 애착 0.07439 1 0.07439 0.240

성별 * 학년 * 친구에 대한 애착 0.429 1 0.429 1.384

오차 206.322 665 0.310

전체 215.839 672

표 9. 성별, 학년, 친구에 대한 애착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의 차이

머니 갈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청

소년의 성별, 학년, 주관적 연령, 신체성숙 수

준,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및 친구에 대한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전체 갈등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성별(β=-.

086, p<.05), 학년(β=-.083, p<.05), 신체성숙 수

준(β=.-083, p<.05), 주관적연령(β=-.073, p<.05),

어머니에 대한 애착(β=-.387, p<.001), 아버지

에 대한 애착(β=-.140, p<.001)이 청소년-어머

니 갈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들로 확

인될 수 있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

한 변인이었고 그 다음이 아버지에 대한 애

착이었다.

논  의

이 연구는 중ᆞ고등학교 2학년 남녀 청소

년들(67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별, 연령,

신체성숙 수준, 주관적 연령 및 어머니, 아버

지, 친구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어머니 갈등

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어머니 갈등척도, 신체성숙

척도, 주관적 연령척도, 및 애착척도가 사용

되었다. 변량분석 결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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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어

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또한 신체성숙 수준이 낮은 남학생들

이 높은 남학생들보다 그리고 신체성숙 수준

이 낮은 남학생들은 낮은 여학생들보다 어머

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고, 신체성숙

수준이 낮은 여학생과 높은 여학생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어 신체성숙은 남자 청소년들

의 경우에만 어머니와의 갈등과 관련된 변인

으로 확인되었다. 이와함께 주관적 연령이 낮

은 남학생들이 높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물론

주관적 연령이 낮은 여학생들보다도 어머니

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주관적 연령이 높은 여학생과 낮은 여학

생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신체성숙 수준

과 동일하게 주관적 연령은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서만 어머니와의 갈등과 관련된 변인

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애착의 관계에

서는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

록 어머니와의 갈등이 적었으며, 어머니에 대

한 애착이 높은 남학생들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은 남학생과 여학생들보다 어머니

와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였다. 또한 어머니

에 대한 애착이 높은 여학생들은 낮은 남학

생과 여학생은 물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은 남학생보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더 적게

경험함으로써, 남녀 학생들이 어머니에게 동

등한 정도의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을 때에

도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

은 갈등을 경험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회귀

분석 결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어머

니 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었으며 그 외 성별, 학

년, 신체성숙 수준 및 주관적 연령이 청소년-

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

었다.

우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

는 모자관계가 모녀관계보다 더 갈등적이라

는 이주옥(1993)의 연구나 Smetana, Yau 및

Hanson(199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주옥(1993)은 어머니들에게 질문하여도 아

들과의 갈등이 딸과의 갈등보다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다고 보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남아선호 사상으로 어머니가 딸보다 아들에

게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갈등

도 많아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남

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행동의 절

제나 통제가 부족하고 정리정돈 문제나 청결

문제 혹은 용돈사용 문제 등에서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

자관계가 모녀관계보다 더 갈등적이라는 이

연구의 결과는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횡단연구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연구에서

나타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결과는 부모로부

터의 독립이 증가하는 청년초기와 중기(중ᆞ

고등학교 시기) 동안 부모-자녀간에 갈등이

증가한다는 Silverberg와 Steinberg (1990)의 연

구결과를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어머

니 갈등은 청년초기(중학교 시기)에 절정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감소할 가능

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체적 성숙수준이 낮은 남학생들이

높은 남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큰 갈등을

경험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Steinberg (1987)

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였지만, 신체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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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이 이루어질수록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

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정경아, 1993;

Galambos & Tilton-Weaver, 2000; Freedman-

Doan 등, 1993)이나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

만 조숙할 때 부모와의 갈등이 커진다는

Montepare 등 (198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

았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최근에 와서 대부분의 청소년

들이 과거보다 더 일찍 사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신체성장이 늦은 청소년들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2년 정도 늦게 사

춘기에 진입하는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

체성장이 늦은 청소년들은 주위의 동년배들

보다 지나치게 늦은 자신의 성장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어머니와도 더 많은 갈

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체적 성숙

수준과 어머니와의 갈등의 관련성은 남자 청

소년들에서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차이나는 결과의 또 다른 원인으로 신

체성숙 척도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단순히 사춘기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 PDS를 사용하였으나

연구자들마다 PDS를 조금씩 변형하여 사용하

였을 뿐아니라 Galambos와 Tilton-Weaver(2000)

같은 연구자들은 PDS외에도 얼굴성숙 척도를

함께 사용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PDS외에

도,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숙상태에 대해 청소년들에

게 직접 질문하거나(Silbereisen & Kracke, 1993)

골격연령을 측정하는 방법(Peskin, 1967) 혹은

직접적으로 호르몬 수준을 측정하는 생리적

측정방법(Susman 등, 1985) 등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도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측정도구의

차이에 기인한 문제도 규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더 어른스

럽다고 지각하는 소위 높은 주관적 연령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키고 심리사회적 성숙수준도 낮다는

Galambos와 Tilton-Weaver(2000)의 연구에 기

초할 때, 주관적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이 어

머니와 갈등도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주관적

연령이 낮은 남학생들이 어머니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였을 뿐아니라 주관적 연령은 남

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만 어머니와의 갈등과

관련된 개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문

화적 차이로 해석될 수 있기도 하지만, 간과

해서는 안 될 문제는 Galambos와 Tilton-Weaver

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주관적 연령이 상

중하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중간점수(3점) 주위에 분포

하고 있어 상하집단만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어머니 갈등과의 관계가 연구되었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연구대상 청소년들은 서구의

청소년들만큼 주관적 연령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았을 뿐아니라 대부분 평

균치 주위에 모여 있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주관적 연령이라는 개념이 미약하거나 중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

에서도 주관적 연령은 다른 변인들과 비교하

여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

대적으로 적어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였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실제 연령(생

활연령)과 비교하여 주관적 연령이 얼마나 중

요한 개념인지 혹은 문제행동이나 심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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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숙수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애착과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관계에

서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

수록 청소년들은 어머니와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애착이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또한

남녀 청소년 모두가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

착을 지니고 있을 때에도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여,

이 연구는 물론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대로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모녀관계에서보다 모

자관계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 주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

화 및 심리사회적 성숙의 관계를 연구한 장

휘숙(2002)의 연구와 관련지어 해석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애

착은 어머니와의 갈등을 적게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

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기 동안 더

적응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구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친구에

대한 애착보다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모든 자료들이 자기보고

질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되었으므로, 공유된

방법 변량(shared method variance)에 의해 변

인들 사이의 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제

한점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질

문지 방법외에도 면접이나 관찰과 같은 다른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들만을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제

한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학교를 자퇴한 청소

년이나 문제청소년들이 포함될 수 있다면 청

소년-어머니 갈등의 보다 정확한 양상이 규명

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주관적 연령의 지각

에서 나타난 서구와의 차이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이 연구는 중학생

과 고등학생을 동시적으로 표집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횡단연구였으나 미래에

는 사춘기 진입 이전부터 시작하여 청년기가

끝날 때까지 청소년-어머니 갈등이 어떻게 변

화되는지를 연구할 수 있도록 종단연구가 수

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청소년-형

제자매의 갈등이 함께 연구됨으로써 가족체

계내의 갈등 양상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도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

련된 기존의 개념들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청

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관

적 연령 및 애착과 갈등과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이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는 것은 물론 주관적 연령에 대한 청소년들

의 지각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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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Mother Conflicts and their Related Variables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several variables and adolescent-mother conflicts wi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male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had more conflicts with their mother than female and high school ones. Also the male students

with low levels of physical maturity and subjective age, being related with only male students, had more

conflicts with their mother than their counterparts. Futhermore the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attachment to mother, father and peer had less conflicts with their mother than ones with lower levels of

attachment to three figures. Interestingly male students had more conflicts with their mother than female

ones even when having high levels of attachment to their mother.

Keywords: adolescent-mother conflict, physical maturity, subjective age, attachment


